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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세종시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추진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6월 24일 세종시

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정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협력 강화 ▲정원분야 행사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노력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원확대 ▲정원식물 생산 지역 농가의 육성 및 활

성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부받

은 기부금을 활용해 세종시 나성동, 보람동 등 236㎡ 유휴부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세종시는 정원을 유지관리 하는 등 민·관·공이 연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시민 참여형 녹색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상택 이사장은 “정원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에 

긍정적 가치를 더하는 전환점” 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관점에서 정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

속가능한 정원 생태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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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24일 세종시청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좌측)과 최민호 세

종시장(우측)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6월 24일 세종시청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좌측)과 최민호 세

종시장(우측)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